
OECD 컨퍼런스 참석

- 최희선 연구위원(산업경제연구센터)

1. 출장 개요

(1) 출장자 : 최희선 연구위원 (산업경제연구센터)

(2) 출장기간 : 2012년 9월 16일(화) ～ 9월 22일(일) (5박 6일)

(3) 출장지역 : 프랑스 파리, 스웨덴 벡커

(4) 방문일정 :

9월 16일 : 인천공항 출발 스웨덴 도착

9월 17일 : 스웨덴 벡커대학 방문, Anxo 교수 인터뷰

9월 18일 : 스웨덴 출발 파리 도착

9월 19일 ~ 20일 : OECD 컨퍼런스 참석

9월 21일 : ILO 방문, 이상헌 박사 인터뷰, 파리 출발

9월 22일 : 인천공항 도착

2. 출장목적

○ 이슈페이퍼 “지역일자리 창출에서 산학협력체제와 대학의 역할” 자료수집을

위하여 OECD 세미나 참석

- OECD Roundtable on Higher Education in Regional and City

KIET 해외출장보고서 제12-0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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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Universities for skills, entrepreneurship, innovation and

growth"

○ 스웨덴 Vaxjo 대학 Anxo 교수 인터뷰

- 2012년도 기획과제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 국제세미나(당초 기획하

였으나 추후 국내세미나로 전환)의 발표자로 고려

- Anxo 교수는 20년간 노동시간 관련 많은 논문을 발표한, 이 분야의 최고 권

위자 중의 한사람이며, EU의 2007년 및 2009년 part-time work in Europe,

European company survey 의 연구책임자였음.

○ 국제노동기구 (ILO) 이상헌 박사 인터뷰

- 2012년도 기획과제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 노동시간 관련 Best

Practice 기업 초청을 의논할 예정이었음. 이상헌 박사도 10여년 이상 노동

시간 관련 연구결과를 국제저널 및 ILO 보고서에 발표하고 있음.

3. OECD 컨퍼런스 프로그램

부록 참조

4. 결과보고

(1) OECD 컨퍼런스

□ OECD 컨퍼런스 (라운드 테이블) 배경

○ OECD 대학교육 분과에서는 “지역 및 도시발전에 대한 고등교육의 공헌“이

라는 주제로 2005년부터 20여개국의 30개 이상의 도시 및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산학협력과 지역 및 도시발전에서의 대학의 역할 등에 관하여 많

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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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및 도시의 사회, 경제 및 문화 발전을 위하여 고등 교육을 동원하는 정

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분석하여, 고등교육기관, 지

역 및 국가 기관의 정책 결정자에게 제공

- 연구 목적은 대학교육이 지역 혹은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 지역 수준에서 고등교육기관의 도움으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 도

모

• 지역대학과 비즈니스 및 산업과 사회 파트너 간의 협력 관계를 개발, 강화

• 지역 참여에 대한 시스템 혹은 기업, 대학, 지역사회 등등 개별 플레이어 수

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지표 및 인센티브 개발

○ 이번의 라운드테이블은 3차 라운드테이블에 해당하며, 3차 연구에 직간접적

으로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와 그밖에 대학 및 지역, 산학협력정책 담당자들

이 옵서버가 참여하였음.

- 그동안 2005~2007년의 연구(1차 라운드테이블), 2008~2011(2차 라운드테이

블) 등이 개최되었음.

□ 경쟁력 있고 균형있게 발전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고등교육의 역할 (Jaana

Puukka, OECD EDU)

○ 동 연구는 대학이 글로벌,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각기 혁신과 숙련, 사회․

문화․환경의 관점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기여하는가에 초점이 있음.

- 고등교육기관과 기업, 지역사회 등이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파트너십 구축

- 이러한 전략적 목표 설정 및 실행 플랜을 작성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

○ 지금까지의 연구는 각기 다른 지역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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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이 혁신과 숙련, 사회․문화․환경의 관점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기여

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언을 제공하는데 있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

- 우선 개별 지역에 대하여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이 혁신과 숙련, 사회․문

화․환경의 관점에서 이 지역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하여 조사 연

구 진행

- 국제적 전문가 그룹의 이 지역 방문과 조사 연구에 대한 코멘트 진행

- OECD review report 발행 - 이 지역의 피드백 반영

-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대학, 지역 공공기관, 지역사회에 대하여 조언 제공

○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대학이 혁신과 숙련, 사회․문화․환경의 관점에서 지

역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전국 수준:

고등교육정책, 과학기술정책, 지역정책의 부조화

고등교육기관 자율성 부재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 지역 수준:

지역 파트너쉽 부재, 리더십 부재

지역내 기관별 경쟁

지역발전 전략에서 고등교육기관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음.

- 대학 혹은 기관 수준:

경영능력 부족

대학의 수월성 추구 전략과 지역 참여 전략의 충돌

고등교육기관 내부 개인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 대학과 지식이전: OECD 지역 혁신 보고서로부터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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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en Maguire, OEC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Division)

○ 지역발전의 문맥에서 대학의 역할

- OECD 지역혁신연구에 따르면, 몇몇 거대 지역 허브(big regional hubs)는

성장에 큰 기여

- 대부분의 성장은 허브 외부에서 발생

- 다수의 거대 도시들은 성장에 거의 기여하지 않음.

- “평균지역(average region)”이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음.

○ 숙련: 지역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저숙련 인구 과잉 현상은 숙련인력 부족

현상보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침. 저숙련 인구는 매우 낮은 이동성을 보이고

있음.

○ 혁신: 지역성장에 있어 기술 기반의 혁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기술 프론티어에 근접하는 지역일수록 더욱 현저

○ 대학의 과도한 영향력은 경제적 이득보다 과학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

- 대학은 지역의 매우 안정적인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이 과대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음.

- 대학이 지역발전전략의 관점에서 불충분하게 관여하는 것은 글로벌 우수 대

학의 경우에는 지역 발전에 불충분하게 관여할 수 있으며, 또는 어떤 전략을

분명하게 내세우지 않는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음.

- 대학은 항상 지역 발전전략 수립에 참여할 필요

○ 폴리텍이나 공과대학 등 applied research mission을 갖는 대학들의 성과가

좋은 편이며, 따라서 다른 종류의 대학들에 대한 기대는 달라질 필요가 있음.

- 대학의 특허가 중소기업의 혁신의 기회를 막는 경우도 있음.

○ 대학 인큐베이터의 경우 연구인력만 있고 기업가는 없는 것은 아닌지를 체크

해볼 필요가 있음.

○ OECD 지역연구에서 시사점은, 지식이전에 대한 기대는 지역 콘텍스트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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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는 것임. 즉, 지역의 겅장모형, 지역혁신모형, 대학유형 등등이 매치

해야 한다는 것임.

○ 지역의 기존 기업을 기초로한 연구 및 교과과정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

었음.

○ 지역 산업에 대학 등 교육기관 졸업자의 공급이라는 형태의 지식이전에 있어

항상 제기되는 문제는 대학의 교과과정이 기술변화 및 산업변화에 맞게 빠르

게 업데이트되지 못한다는 것

○ 대학의 기술이전센터(TTO)의 질의 관점에서 볼 때, 몇몇 대학의 기술이전센

터 통합이 효율을 높이고 질을 높이는 방편이 될 수 있음.

○ 지역의 기업에 대학의 박사 졸업자 및 대학신규 졸업자를 배치하는 것은 유

익한 편. 물론 일부 문화적인 문맥에서 기업이 이와 같은 형태의 지식이전을

꺼릴 수도 있음.

○ 요약할 때, 대학은 그 지역의 핵심 허브이며 그 지역 기업에 지식을 공급하

는 데 있어 세계로 향하는 관문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공동 특허등록 데이터 성과 참조

□ 혁신과 지식이전: 고등교육기관을 이용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Susan Christopherson, Cornell University)

○ 최근의 변화

- R&D에 있어 부국과 빈국의 파트너십 모델

- 산업간 translational research

- advanced manufacturing 에서의 공급망(supply chain) 역량 증진

○ R&D에 있어 부국과 빈국의 파트너십 모델

- 이 모형은 아웃소싱이나 오프쇼어링을 넘어 부국과 빈국에 걸쳐 고등교육기

관의 역량을 연결하는 공동연구개발이나 기술이전 노력으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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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U of Sheffield Advanced Manufactufing Research Centre with the

Aerospace Malaysia Innovation Centre

- 전략적 이득: 항공우주 제조업 분야에 composite materials 에 관한 최신 연

구성과의 적용

- 문제점: 대학교육 국제화 모델과 관련이 있으며, 대학교육 국제화는 각기 다

른 지역적 및 문화적 프레임에서 지식습득 스타일 및 혁신 능력을 이해할 필

요가 있음.

○ 산업간 translational research

- 과학연구의 결과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품 및 공정에 적용되어 혁신을 유

도하도록 하는 접근방법

- 예: The University of Barcelona Translational Medicine Degree Programs

- 전략적 이득: 이와 같은 반복적이며 다학제적 접근방식은 연구가 실제로 적

용되는 시간프레임을 단축

- 문제점: 현재 의학 및 보건 분야에만 치우쳐 있지만, 이와 같은 방식이 다른

분야에 확산될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

○ Advanced manufacturing에서 공급망 역량 증진

- 기업은 혁신이 전통적인 R&D 센터에서뿐만 아니라 공급망 분야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

- 예: 소 노라 멕시코 기술 교육 연구소

- 전략적 이득: 기술지식에 대한 계속적인 훈련은 공급망회사의 혁신 잠재력을

높임.

□ 대학과 지식이전: 대학 교수요원 역할계약

(F. X. G. Vidal, Universitat Rovira i Virgili)

○ 대학의 전략적 연구 계획 핵심요소

- 내부 평가: 리서치 그룹에 대하여 재정 지원 및 스태프 지원 등을 통해 경쟁

적인 연구 및 내부 평가에 대한 강조. 또한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의 경우에

는 ISI 논문 발표에 기준하여 평가

- 외부평가: 개인의 연구업적에 기초하여 외부평가

- 교수요원의 역할계약 (commitment agreement)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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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요원의 역할계약: 왜 필요한가?

- 볼로냐 프로세스 이후 교수의 역할 변화: 지식 전달자로부터 지식의 생산자

및 서비스 제공자(제 3의 임무 출현)

- 교육 및 연구가 개별 임무가 아니라 집단적 임무임을 강조하고 기인, 학과,

대학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교수요원 및 행정 노력 필요

- 다양한 프로파일을 갖는 교수 필요

○ 교수요원 및 연구원의 역할계약: 무엇인가?

- 대학 인적자원관리의 핵심 수단

- 동 계약은 기획, 모니터링, 계약해지 등 전체 프로세스에 관여됨.

- 온라인 서류로 작성하여 모니터링이 용이

- 다섯 분야에 대해 최신 기록을 업데이트하며 영구기록으로 보존

(1) 교육

(2) 연구

(3) 기술 및 지식의 이전

(4) 교육행정 및 서비스

(5) 개인 개발

<그림 1> 대학 교수요원 역할계약

<그림 2> 대학 교수요원 역할계약(URU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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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요원 및 연구원의 역할계약을 통한 교수요원 활동에 대한 전체적 파악

및 대학 전체의 인적자원 활용 현황 파악

- 대학 인적자원관리의 핵심 수단

- 교수요원 개인의 역량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학과 및 학교의 성취

도 상승

- 시행 결과에 따르면, 교수요원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음.

- 또한 대학활동에 대한 이해 및 책임을 높임.

(2) D. Anxo 교수 면담

○ D. Anxo 교수는 노동시간 분야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제정 및 집행

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 기업의 관점에서는 파트타임 근로는 근로시간 조정을 통하여 경기변동에

대처할 수 있게 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 반면, 파트타임 근로는 채용,

교육훈련, 사회보장 등과 관련된 비용에 따른 고정비용으로 전체 노동비용

을 높일 가능성이 있음.

- 개인의 관점에서는 일-삶 양립 가능성을 높임. 육아기 여성 근로자의 일-가

정 양립 가능성을 높이고, 교육을 받고 있는 청년층 근로자의 일-삶 양립

가능성을 높임. 또한 생애기간에 걸쳐 노동시장에 쉽게 진입, 퇴출할 수 있

게 하며, 따라서 생애기간에 걸쳐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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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관점에서 파트타임 근로의 긍정적 측면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

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이해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 개인의 관점에서 일-삶 양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파트타임 일자리 창출

및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고정비용을 높일 수 있음.

- 즉, 정부는 파트타임 근로와 관련된 기업과 근로자 간의 상충되는 이해를

조정할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과 국민후생의 관점에서 노동체

제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D. Anxo 교수는 파트타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네덜란드 모델은 답안이 될

수 없으며, 다수의 선진유럽 국가가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한(!) 노동시간 분

포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

- 따라서 장기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한 형태의 근로유형을 갖는다고

가정하고 이를 목표로 payed job에서의 남성의 노동시간 축소, 여성의 노

동시간 확대를 목표로 정책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가사노동에 있어

남성의 노동시간 확대가 중요한데 이는 문화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와

도 관련이 있음.

- 하지만 현재의 여건에서 여성 파트타임 근로 활성화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우선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불가피함.

- 프랑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프랑스 정부는 지난 수십년간 집중적으로 노동시

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생산성 상승 및 노동시간 단축에

성공하였음.

(3) 국제노동기구 (ILO) 이상헌 박사 인터뷰

○ 영국과 네덜란드의 사례에서 볼 때, 이 두 국가는 전체 고용에서 파트타임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비슷하지만, 파트타임 일자리의 질은 천차만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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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으로 파트타임 일자리 생성을 노동시장의 작동 결과에 맡겨 두었던

영국에서조차 최근에는 정부가 개입하여 파트타임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

한 여러 조치를 강구

- 영국 정부는 기업에게 특히 여성이 자녀 혹은 부모의 돌봄을 위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 및 역전환을 보장하도록 권고(최근

의 거의 유일한 규제)

- 따라서 영국 여성은 저임금노동에 집중되어 있어 남녀 임금격차 노동조건

격차가 매우 심하며, 최근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저임금노동이 급격히 증가하

는 추세도 여성 파트타임 고용 확대가 일조하였음.

-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파트타임 일자리가 확대되기 시작한 초기 시점부터

(1980년대) 일자리의 질에 관한 규제를 도입하고 노사정 협의를 통해 관리함

으로써 파트타임 일자리의 질이 매우 높으며, 파트타임 프로페셔널도 많은

편

○ 한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을 통

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일 여지가 높음.

-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따라서 임금도 높일 가능성: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편은 아니다.

불필요한 조회 등 경영진의 mismanagement도 다수 발견된다.

근로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단축을 통하여 efforts을 높일 수 있다.

HR 전문가들은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조정의 바게닝을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할 수 있다.

○ 즉, 생산성 기초의 임금협상 기법을 개발한다면, 임금을 낮추지 않고도 노동

시간 단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수준(예를 들어 45 -> 43 시간으로 단축과

기존 임금수준 유지)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진과 노조

가 합의할 수 있을 것

- 경영진의 측면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management skill 개발 및 생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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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조직 변화 개발 필요

○ 노동시간 단축은 cause에 대해서는 누구도 쉽게 납득하는 부분이지만

implementation이 힘들다. 기업 단위로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

- 2012년 현대자동차가 생산성 바게닝을 성공한 것은 매우 큰 진보로 평가할

수 있음. 현대자동차는 야간근로를 줄임으로써,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조업비

용을 낮추어,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단축에 합의. 물론 시행은 내년 이후이

며, 시행과 관련하여 많은 걸림돌을 제거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현대자

동차의 사례가 한국의 best practice 가 될 지는 아직 알 수 없음.

부록: 컨퍼런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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